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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cover the relationships and correlations between mental health, resilience and happiness. 

The sample consisted of 184 intermarried Korean men.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Mental health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and happiness, except for the component of negative emotion. Additionally,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elings of happiness and positive emotion. Second, social maladaptation and depress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resilience and a negative influence on happiness. Resilience had a mediating effect on mental health and feelings of happiness. 

Resilience had a mediating effect on mental health and positive emotion, while resilience had a mediating effect on mental 

health and negative emot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happiness it is important to mediate on intermarried Korean 

men's resilience through special education programs and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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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가부장적 사고와 무지가 가정내 폭

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지만 가족폭력자라기 보다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자이기도 하다. 대부분 다른 문화에 대

한 지식이나 경험도 없으며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

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외국아내를 만나 가족이라는 친밀

한 공간에서 갈등을 겪으며 생활한다. 특히 제 3세계 여성들

이 기대하는 경제적, 문화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남성

들은 계층적,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과 세계화의 짐을 외국

인 아내와 함께 지고 있다(Chae & Ho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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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문화가족 남편이 우리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행

복이 담보될 때 가족전체의 행복에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

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

구는 거의 없다. 대부분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한 행복

(Kim, 2007)과 결혼만족도(Kim, 2008)가 이루어졌고 남편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피해사례를 통해 본 결혼이민자남편

의 갈등(Chae & Hong, 2008), 부부되기과정에 대한 문화기

술지(Kim, 2009), 남편의 결혼에 대한 생애사 연구(Um, 2010), 

남편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Choi, 2009) 등 질적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이들 삶의 전반적인 결혼생활을 심층적으

로 다루고자 한 시도가 있어왔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행복

(Yang, 2007), 가정생활적응(Kang & Chung, 2009), 결혼적응

(Song & Lee, 2010; Chu et al., 2008), 레질리언스(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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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 Shin, 2009) 등이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족 남편들도 개인의 특성이 아닌 가족과의 유대

와 결혼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어 친밀한 부부상호작용 

형성에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Yang

(2007)의 연구로 확인된다. 즉 농촌지역 국제결혼남편의 행복

에는 부부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가 좋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이 남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주관적 

차별감, 우울, 사회부적응 등이 작용하였다(Yoon et al., 2007; 

Chu et al., 2008). 반면 우울(Abramson et al., 1989), 불안

(Block & Kremen, 1996), 사회부적응(O'Connell-Higgins, 

1983) 등이 높은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을 레질리언스의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레질리언스의 존재는 다문화가족 남

편의 결혼적응(Chu et al., 2008)이나 행복(Yang, 2007)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레질리언스가 

높은 경우 인간관계만족도, 친밀감, 생산적 수행능력(Holye 

et al., 1999),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에도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다문화가족 남편

의 레질리언스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왔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객관적 시각과 건강성에 관심이 적어왔고 편협

된 시각을 창출해 왔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의 다양한 해체사유 중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Kim, 2011)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과 레질리언스와의 밀

접한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우울과 사회부적응은 

레질리언스와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레질리언스는 

우울과 사회부적응적 요소가 있다하더라도 레질리언스의 작

용이 주어진다면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문

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

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향후 삶의 질 향상과 사회속에서 

통합을 위해 심리사회적 측면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

복과의 관계를 파악해보며 이들의 레질리언스가 행복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남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

다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첫째,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

언스와 행복의 상관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

효과가 있는가? 등으로 설정하였다. 

Ⅱ. 선행연구고찰

1. 정신건강과 레질리언스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으

로 보았으며,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 개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한 자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Levine, 1991; Metz, & Epstein, 2002). 레질리언스

는 스트레스와 위기, 역경과 위협적인 상황속에서도 이를 견

디고 스스로 치유하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여 이전 기능수

준을 획득함으로써 앞으로 안녕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며 성공적으로 위기와 역경에 적응하는 건강한 특성

으로 규정할 수 있다(Kim, 2006). 먼저 우울과 레질리언스와

의 관계를 보면 무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직면하

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와 에너지

가 결핍되어 있으며 냉담, 슬픔, 비관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그에 따른 행동을 경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수면장애, 우울, 

주의력 결핍 또는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로 연결되기도 한다

(Abramson, Meltasky, & Alloy, 1989). 불안에 대한 민감

성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더 많이 비

롯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지각이라고 하였다(Park, 

2011). 

사회부적응과 레질리언스와도 관련되는데 결혼이주여성 남

편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자존감도 높게 나타났다(Chu 

et al., 2008).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

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

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

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였다(Song, 200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련연구를 통해서도 이들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Chapman and Mullis(2000)는 자존감이 낮은 청소

년의 경우 타인을 비난하거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며 낮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

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상황을 피해가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여 내적 감정과 정서상태가 대학생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 경우 정서 

및 행동문제에 있어 더욱 적응적으로 나타났다(Kim, 2005). 

뿐만 아니라 O'Connell-Higgins(1983)는 자아탄력성이 높

은 사람은 삶의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적인 접근성,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구

조적으로 인식하려는 능력, 유아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타인

의 긍정적 관심을 얻어내는 능력이나 삶에 대한 긍정적 신념

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스트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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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가족의 문제해결기

술과 미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초점은 현재 문제의 해결로

부터 미래의 문제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Chang, Jun, & Shin, 2009).

2. 정신건강과 행복

Veenhoven(1991)은 행복을 크게 전반적 개념과 세부적 개

념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전반적 개념 속에는 생활만족, 욕

구충족 및 쾌락 수준이 있고, 세부적 개념에는 직무만족, 자

아존중감 및 통제에 대한 믿음이 있다. 생활만족은 인지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판단이며, 욕구 충족 및 쾌락 수준

은 경험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나 감정을 말한다. And-

rews and Withey(1976)는 행복에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

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중요시한 반면, Diener(1984)는 정서

적 측면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정서의 존재와 부정적인 정서

의 부재를 중시했다. 종합하면, 행복은 삶에 대한 주관적 만

족이라는 인지적 측면과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

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측정은 주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전반적인 수

준에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성별, 연령, 소

득, 교육, 보건, 여가와 같은 객관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으며 포괄적인 삶의 질과도 관련되는 요인을 포함시키

기도 한다(Diener, Lusas, & Oishi, 2002). 

우울과 행복의 관계에서 행복의 일부분인 결혼행복을 통

해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여성들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순간에 화를 분출하며 

폭발하였는데 가족탄력성 접근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가라앉힌 다음에 차분하게 말로 자신

의 불만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자신

의 생각과 감정을 남편에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Kim, 

2010). 결혼이민여성 남편은 자신감의 결여와 표현능력의 미

흡이 나타났는데 가족관계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Um, 2010).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의 정신건강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경우, 주관적 차별감이 낮은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Chu et al., 2008). 국제결혼과정을 생애사 연구로 

접근한 Lee and Kim(2009)은 국제결혼한 남성들은 부인과 

동업자관계를 유지하다 교환가치가 비등해지자 긴장과 갈등

이 생성되었고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종료되는 특징을 보여 다문화가족 부부의 정신

건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의 안정성과 행복이 보

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부적응과 긍정적 정서는 아내의 사회적응을 통해서

도 다문화가족 남편의 긍정적 정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새

로운 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해외이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사회적응변수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즉 사회적응도가 높을수록 만족정

도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Lee, 2006; Yoon et al., 

2007). 전반적인 사회관계와 문제해결능력 등은 그들 일상생

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적인 

가정생활에서 다문화가정 부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의사소통

문제, 생활문화차이, 가부장적 태도, 가족원의 동화강요, 가

사분담문제, 모국으로 경제적 지원 등이 적응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으며(Kang & Chung, 2009), 반면 

이웃간의 교류수준, 부부관계 만족수준과 생활만족 및 심리

적응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하였다(Jung, 2008). 

우울과 부정적 정서에서 부정적 정서가 수반되는 학업활동

은 높은 우울 수준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Chun, 2001; 

Park, 2006). 무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와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으며 냉담, 슬픔, 비관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그

에 따른 행동을 경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우울로 연결되기

도 한다(Abramson, Meltasky, & Alloy, 1989). 즉 우울이 

다양한 병리현상 중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Jung, 1989)도 제시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안정적이지 않

고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연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과 가족에게 발생한 문제와 위

기상황을 잘 해결하고 극복했을 때의 성공적 경험을 통해 느

낀 긍정적 감정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Seo 

& Kim, 2009). 

3. 레질리언스와 행복

Turner(2001)는 레질리언스란 역경에 직면하여 회복하는 

능력이자 안녕의 상태로 기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하

려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Walsh(1998)는 역경에서 일어나 이

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레질리언스의 특징 및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상당한 역경의 맥락내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적응력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Luthar, Cicche-

tti, & Becker, 2000)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결국 이것은 레질

리언스의 과정에 초점을 둔 정의이다.

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인 자존감(self-esteem)은 주관적 안

녕의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개인의 건

강한 성장과 성취에 따른 결과물인 동시에 인간관계와 생산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을 증진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탄력적 산물로 자기수용, 자기신뢰, 자기가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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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양한 개념을 통해 평가되어 왔다(Campbell, 1981; Rew 

et al., 2001; Sagy & Dotan, 2001 recited). 

레질리언스와 행복과의 관계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남

편의 자존감이 높은 경우, 주관적 차별감이 낮은 경우 결혼적

응이 높게 나타났다(Chu et al., 2008). 결혼이민여성도 자존감

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7). 

레질리언스의 주요하위요인인 자존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

도가 높고 활력적인 결혼생활을 이끌어간다고 하여(Lee, 1993; 

Culp & Beach, 1998), 레질리언스가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인간관계

에서의 만족도, 친밀감,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 생산적 수행

능력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분노를 잘 조절하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Hoyle et al., 1999). 궁극적

으로 레질리언스는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

진시킬 수 있으며(Cicchetti & Toth, 1998), 불안을 낮추고 삶

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 

이러한 상황에서 레질리언스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억압적이

고 부담을 주는 상황을 극복하는 힘과 관련이 있는데(Pajar-

es, 1997),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레질리언스는 낮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효과를 보면 다문

화가족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제한으로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Kandel, Raveis and 

Davieset(1991)은 자아존중감이나 가족스트레스, 사회부적

응 등과 함께 대처유형이 우울과 관련될 때 위기가 증가한다

고 지적하였다. Park(2011)은 학교, 교사, 친구관계에서 위기

를 겪은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자존감을 통해 우울이 자기파

괴적 회피행동 즉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과 동

시에 우울과 대처간의 관계를 알리는 레질리언스의 실증적 

단서를 제공했다. Meadus(2007)는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들

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문제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부적응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는 자아탄력성

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남편도 당면하는 

심리사회적 문제 자체보다는 레질리언스가 다문화가족 남편

의 사회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가족스트레스가 지속

되고 부정적 정서의 상태에 있을 때 사회부적응이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Kim(2006)은 가족체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및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한 

연구결과 청소년이 가족체계를 긍정적으로 자각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아져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음을 확인한 바 있다.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

했을 때 청소년들은 학교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였다

(Song, 2006). Chung, Ahn, and Kim(2003)은 여러 가지 스

트레스상황에 당면한 청소년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

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자

살충동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지나친 간섭

과 통제, 심각한 갈등이 자살생각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레질리언스가 매개요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Go & Yoon, 2007). 따라서 취약한 정신

건강으로 인해 위기나 부적응이 나타나며, 이를 극복하는데 

레질리언스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레

질리언스를 통해 정신건강과 행복과간에도 매개효과가 나타

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J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남

편이다. 이들의 사회부적응, 우울,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

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조사 방법을 사

용하였다. 비확률 표집 중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

구 수행 전 관할지역 공공 및 민간기관의 다문화가족 실무담

당자를 찾아가 연구목적을 이해시키고 사전 양해를 얻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남편 30명을 대상

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

답이 없는 문항,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수

정하고, 가족과 다문화전공 교수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

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1

년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행되었다. 200부를 배포하

였으며, 무응답, 중복응답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4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전조사와 본조사는 남편에게 설문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

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바로 수

거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남편 18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다문화가족 남편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30대 순이며 부인의 연

령은 20대가 133명으로 72.3%, 30대가 26.1%로 한국남성과

의 높은 연령차를 보이고 있다. 결혼기간은 4년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자녀수는 2명이 53.8%, 1명이 27.7%, 3명 

이상이 15.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이 

각각 49.5%, 43.5%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대부분 농어업이 

74.5%로 나타났다.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58.7%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중국 23.9%, 필리핀이 7.1%를 차지하였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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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diating Effect Matrix of Resilience on Mental Health and Happiness

월평균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44.1%로 나타났고 200만원 

이하가 60% 가까이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

님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직업은 없는 경우가 92.9%를 나타

내었고 부모와의 동거는 76.1%로 높은 동거율을 보였다. 

2. 도구

1)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Shin(2001)의 한국일반 정신건강척도(KGHQ) 

중 사회부적응, 불안, 우울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

적인 문항은 사회부적응은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없

다’,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신경이 쓰여서 힘

들게 느껴진 일이 많았다’ 등이며, 불안은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잔 적이 많았다’, ‘계속해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자주 

있다’,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 등이다. 우울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우울감과 불행

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

다’ 등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각각 .685, .721, .709로 나타났다. 

2) 레질리언스

레질리언스 척도는 Lee(2006)이 사용한 것을 토대로 성격

차원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 차원의 레질리언스 측정은 자존감, 자기신뢰, 

자기수용으로 구성하였다. Lee(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자존감 .81, 자기신뢰 .75, 자기수용 .70

으로 각각 나타났다. 자존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Self Esteem Scale) 10문항 중 긍정적 5 문항을 

측정하였는데 ‘나는 나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

는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등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내

적 일치도는 Cronbach's α는 .901로 나타났다. 자기신뢰는 

Park(1992)이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는 .874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은 Seo(1975)가 

사용한 내용 중 ‘나는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나는 내가 해놓은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등 4문항

을 구성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는 .774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레질

리언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3) 행복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Park 

and Kim(2009)의 성인들의 행복을 조사하였던 '행복‘에 대

한 질문을 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마음

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나

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구성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896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Bradburn(1969)의 표준화된 행복척도 중 

긍정적 정서 항목 5문항을 사용하였다. ‘최근 2주간 특별히 

어떤 일에 흥미나 재미를 느낀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내가 

했던 일에 대해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

다’, ‘최근 2주간 내가 해냈던 일에 대해 기뻤던 적이 있다’ 

등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746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는 Bradburn(1969)의 표준화된 행복척도 중 

부정적 정서 항목 5문항을 사용하였다. ‘최근 2주간 의자에 

앉아 있기 힘들 정도로 안절부절한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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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D

Mental Health

Maladapation 3.286  .544

Anxiety 2.962  .498

Depression 2.711  .671

Resilience

Self-Esteem 3.359  .821

Self-Trust 3.450  .878

Self-Acceptance 3.082  .730

Happiness

Feeling of happiness 3.365  .607

Negative Emotion 2.460 1.135

Positive Emotion 3.040  .59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매우 외롭거나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등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음을 의미

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70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을 분석

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평균, 상관관계를 위한 Pearson의 적

률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연구모형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과의 관

계에서 정신건강의 행복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Ⅳ. 연구결과

1.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1>과 같다. 정신건강에

서 사회부적응 점수가 3.286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불안, 우울 순으로 나타났으나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레질리언스에는 전반적으로 중간을 상회하는 점

수를 보였고 행복에서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는 3.365, 3.040

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적 정서는 2.460으로 중

간보다 낮게 나타나 긍정적 특성을 보인 변인보다 부정적 특

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 다문화가족 남

편들의 부정적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변인들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과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신건강의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레질리언스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자존감(r=-.478, p<.001)과 자기신뢰(r=-.583, 

p<.001)는 사회부적응과 부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부

적응이 높은 경우 레질리언스도 낮음을 알 수 있다. 행복과

는 행복감(r=-.468, p<.001)과 긍정적 정서(r=-.204, p<.01)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부정적 정서(r=.467,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나고, 부정적 정서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불안과는 레질리언스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고 행

복과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행복감(r=-.169, p<.05)

과 긍정적 정서(r=-.176,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부

정적 정서(r=.214,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불안이 높은 경우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나

고, 부정적 정서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우울은 사회부적응과 유사하게 자존감(r=-.273, p<.001)과 

자기신뢰(r=-.400, p<.001)는 사회부적응과 부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레질리언스도 낮음을 

알 수 있다. 행복과는 행복감(r=-.412, p<.001)과 긍정적 정

서(r=-.215,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부정적 정서

(r=.421,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우울

이 높은 경우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나고, 부정

적 정서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레질리언스 영역인 자존감과 자기신뢰가 특히 행복과 유

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존감은 행복감(r=.560, p<.001)과 긍정

적 정서(r=.152,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부정적 정서

(r=-.375,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존

감이 높은 경우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나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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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Maladapation 1.000

2. Anxiety .220** 1.000

3. Depression .475*** .316*** 1.000

4. Self-Esteem -.478*** .038 -.273*** 1.000

5. Self-Trust -.583** -.064 -.400*** .542*** 1.000

6. Self-Acceptance -.193** -.006 .040 .005 -.013 1.000

7. Feelings of happiness -.468*** -.169* -.412*** .560*** .571*** .022 1.000

8. Negative Emotion .467*** .214** .421*** -.375*** -.459*** .070 -.373*** 1.000

9. Positive Emotion -.204** -.176** -.215** .152* .218** .117 .370*** -.036

*p < .05, **p < .01, ***p < .001

Table 2. Correlation of Variable

적 정서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자기신뢰는 행복감(r=

.571, p<.001)과 긍정적 정서(r=.218, p<.001)와는 유의한 정

적 상관이, 부정적 정서(r=-.459,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

관이 나타났다. 즉 자기신뢰가 높은 경우 행복감과 긍정적 정

서가 높게 나타나고, 부정적 정서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3. 정신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

의 매개효과

1) 정신건강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는 <Table 3>과 같다. 레질리언

스의 행복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였다. 1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2단

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

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의 회귀식에서 감소하거나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가 있다

(Bennett, 2000).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매개로 구분되는데 완전매

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

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의 영향도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Kim & Kim, 2007). 이러한 

근거에 따라 첫째, 정신건강이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정신건강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정신건강

과 레질리언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이 행복감에 미치는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결

과 <Table 3>은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부적응(β=-.384, 

p<.001), 우울(β=-.169, p<.05)이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는 사회부적응(β=-.351, 

p<.001), 우울(β=-.240, p<.05)이 종속변인인 행복감에 유의

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레

질리언스(β=.424, p<.001)는 행복감에 가장 높은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사회부적응(β

=-.188, p<.001)과 우울(β=-.169, p<.05)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레질리언스는 정신건강과 

행복감 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모든 영역 중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레질리언

스에 영향을 미치며 레질리언스가 정신건강과 행복감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다 하더라도 

레질리언스가 일정수준 존재한다면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2) 정신건강이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

언스의 매개효과

정신건강이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Table 4>와 같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언

급한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였다. 첫째, 정신건강이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정신건강이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정

신건강과 레질리언스가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였다. 

정신건강이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레질리언스의 매개효

과 결과 <Table 4>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부적응(β

=-.384, p<.001), 우울(β=-.169, p<.05)이 매개변인인 레질리

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는 사회부적응(β

=-.339, p<.001), 우울(β=-.239, p<.05)이 종속변인인 긍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

개변인인 레질리언스(β=.197, p<.01)은 긍정적 정서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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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ath β R² F

1st Step

Maladaptation

Anxiety

Depression

→ Resilience

-.384

-.121

-.169

***

*

.220 16.874***

2nd Step

Maladaptation

Anxiety

Depression

→ Positive Emotion

-.339

-.064

-.239

***

*

.273 22.476***

3rd Step

Maladaptation

Anxiety

Depression

Resilience

→ Positive Emotion

-.263

-.088

-.206

.197

**

**

**

.303 19.443***

*p < .05, **p < .01, ***p < .0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Mental Health and Positive Emotion

Step Path β R² F

1st Step

Maladaptation

Anxiety

Depression

→ Resilience

-.384

-.121

-.169

***

*

.220 16.874***

2nd Step

Maladaptation

Anxiety

Depression

→ Feelings of Happiness

-.351

-.015

-.240

***

*

.266 21.736***

3rd Step

Maladaptation

Anxiety

Depression

Resilience

→ Feelings of Happiness

-.188

-.067

-.169

.424

***

*

***

.406 30.615***

*p < .05, ***p < .00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Mental Health and Feelings of Happiness

높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사회부적응(β=-.263, p<.01)과 우울(β=-.206, p<.01)도 긍정

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레질리언

스는 정신건강과 긍정적 정서 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사회부적

응이 레질리언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레질리언스가 사회

부적응 및 우울이 긍정적 정서 사이에 매개하여 긍정적 정서

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3) 정신건강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

언스의 매개효과

정신건강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

의 매개효과는 <Table 5>와 같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절차

를 사용하였다. 첫째, 정신건강이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

고 둘째, 정신건강이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정신건강과 레질리언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레질리언스의 매개효

과 결과 <Table 5>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부적응(β

=-.384, p<.001), 우울(β=-.169, p<.05)이 매개변인인 레질리

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는 사회부적응(β

=-.121, p<.05), 우울(β=-.122, p<.05)이 종속변인인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

변인인 레질리언스(β=-.176, p<.05)는 부정적 정서에 가장 높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불

안(β=.132, p<.05)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레질리언스는 정신건강과 긍정적 정서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사회부적응이 효율적 레질리언스에 부적 영향

을 미치며, 레질리언스가 정신건강과 부정적 정서 사이에 매

개하여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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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ath β R² F

1st Step

Maladaptation

Anxiety

Depression

→ Resilience

-.384

-.121

-.169

***

*

.220 16.874***

2nd Step

Maladaptation

Anxiety

Depression

→ Negative

Emotion

.121

.111

.122

*

*

.070 4.545**

3rd Step

Maladaptation

Anxiety

Depression

Resilience

→ Negative

Emotion

.054

.132

.092

-.176

*

*

.095 4.677**

*p < .05, **p < .01, ***p < .0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Mental Health and Negative Emotion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

복과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정신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

구대상은 J도에 있는 다문화가족 남편 184명을 대상으로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상관관

계,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결

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의 

일반적 경향은 정신건강 중 사회부적응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렇게 사회부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사회

에서 다문화가족 남편이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어려

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며 지역사

회 내에 동참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겠다. 또한 다문화가족 

남편도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위해 긍정적 사회참여가 자신

의 정신건강과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정신건강의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레질리언스와는 모

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부적응과 

우울은 레질리언스와 부정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부

적응과 우울이 높은 경우 레질리언스는 낮게 나타날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은 우울이나 강박과 같은 심리

적 손상이 없는 상태 또는 행복하고 만족하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

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Kim, 2006)는 결과

와 같이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은 레질리언스와 깊은 

관련성을 나타나, 개인의 안정된 정신건강의 확보는 문제해

결과 긍정적 적응력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행복과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부적응과 우울은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와 유의한 부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부적

응과 우울이 높은 경우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정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때 부정적 정서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질리언스와 행복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 레질리

언스가 높을수록 행복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

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활력적인 결혼생활을 이

끌어간다(Lee, 1993; Culp & Beach, 1998)는 것을 통해 레

질리언스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레질리언

스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억압적이고 부담을 주는 상황을 극복

하는 힘과 관련되는데(Pajares, 1997)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

키는데 레질리언스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

과들을 토대로 볼 때 레질리언스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이나 

전반적인 행복이 높게 나타난 것은 행복을 위해서 레질리언

스의 계발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다문

화가족 남편의 가족과 사회에서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레질

리언스를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레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때 레질리언스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남

편이 사회적으로 부적응 상황이고, 우울이 높을 때 레질리언

스가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신건강향상을 위해

서도 레질리언스의 작용이 중요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종속변인인 행복감에도 유의한 영향

을 나타냈다. 레질리언스와 같이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을

수록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족 남편은 자신의 

역할과 문제에 맞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등을 의미

하는 사회부적응도가 낮을수록 행복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을수록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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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감은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Choi, 2010)와 같이 우울이 높

을수록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정신건강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준다(Chu et al., 2008)는 결과

를 토대로 유추해 볼 때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은 행복

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으며 행

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 관리와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동시에, 레질리언스는 정신건강과 행

복감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

혼생활에 있어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다하더라도 레질리언

스가 존재한다면 행복감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레질리언스의 강화가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종속변인인 긍정적 정서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났다. 즉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남편은 자신의 역

할과 문제에 맞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등을 의미하

는 사회부적응도가 낮을수록 긍정적 정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는 긍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긍정적 정서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동시에, 레질리언스는 정

신건강과 긍정적 정서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긍정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간관계

에서의 만족도, 친밀감을 갖는다(Hoyle et al., 1999)는 결과

로 볼 때 다문화가족 남편의 레질리언스는 긍정적 정서를 직

접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결

혼생활에 있어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다하더라도 레질리언

스가 존재한다면 긍정적 정서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레질리언스를 계발시키는 노력이 긍정적 정서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넷째,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종속변인인 부정적 정서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을수록 부

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 즉 우울이 다양한 병리현상 중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고(Jung, 1989), 부정적 정서가 수

반된 활동에 우울이 높다는 결과들(Chun, 2001; Park, 2006)

을 볼 때 우울과 부정적 정서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는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부정적 정서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동시에, 레질리언스는 불

안과 부정적 정서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신건강 중 불안과 부정적 정서간

에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가 나타나 부정적 정서에 불안이 

더 강력히 작용하는 것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가 나

타났다는 것이다. 즉 결혼생활에 있어 불안이 높다하더라도 

레질리언스가 존재한다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정신건강은 레질리언스와 행복과의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부적응은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이들

을 사회로부터의 주변인이라는 언급에서 확인하듯이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개입방

안이 필요하다. 또한 삶의 활력을 갖지 못하고 우울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하는 실천현장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실천적 방안으로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하려

는 의지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과 프

로그램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레질리언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레질리언스는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절대적 영향력

을 발휘하고 있어 역경에 직면하여 회복하고 스스로 극복하

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

문화가족 남편의 레질리언스 접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남편이 그동안 국제결혼이라는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다문화가족에서 가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해내는 존재로서 이들을 위한 레질리언스 향상 프로

그램이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정신건강의 유지와 행복을 위해 레질리언

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레질리언스는 정신건강과 행복을 매개하는 요

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어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다문

화가족 남편의 레질리언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한 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을 담당할 건강가정사, 사회

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배양에 앞서 다문화가족 남편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과 시각의 변화가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에 있어 정신건강의 중

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또한 정신건강과 행복의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통해 이들 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을 위한 레질리언스를 고

려한 프로그램의 시행과 정책적 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다문화가족 남편을 문제중심적 시각

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레질리언스와 행복이라는 긍정적 시

각과 강점관점에서 접근한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만의 다문화가족 님편을 대상으로 하



11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에 대한 연구

- 145 -

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기존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행복도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지 못한 점,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 한계

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일반화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

는 보다 정확한 측정도구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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